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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패션유통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핵심부문을 차지하면서 '소비자만족시대'라는 시장 지 

향적 사고 전환을 통해 유통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유통보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1세기 패 

션산업의 생존전략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시장의 정복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통의 꽃이며. 어패럴의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우는 국내 주 

요 백화점의 현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패션산업의 기초 정보인 백화점의 역사와 패션 

관련 매장도 그리고 입점해 있는 여성 및 캐주얼 브랜드의 종류를 제시함과 동시에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를 분석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은 백화점 빅3중 서울 소재인 백화점 총 15개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문헌 고찰과 백화점 현장 방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의 연혁 및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이들 백화점의 매장 배치도를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빅3 백화점 15개점의 여성관련 브랜드의 종류를 조사하였으며, 이들 

브랜드의 백화점 점유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우리 나라 백화점의 근대화는 1963년 신세계 백화점의 개점에서부터 시작되어 1977년 현대 

백화점과 2년후인 1979년에 롯데 백화점으로 이어졌으며, 99년도 총매출액 순위는 롯데가 3조 

8천억원대이며, 현대가 2조 7천억원대 그리고 신세계가 1조 4천억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백화점이 이처럼 전체 백화점 매출액의 48.8%를 차지하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에 대비하고자 다점포 전략으로 현재 롯데가 13개점, 현대가 11개점, 신세계가 8개점 

으로 공격적인 점포확장을 이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원인은 POS, 유통 VAN 

시스템, 상품 수발주 DEI시스템 등과 같은 최첨단 시스템의 활용으로 소모적 비용 억제를 통한 

수익 창출과 '디지털 마케팅, 모빌 마케팅'과 같은 현대적 마케팅 전략의 추진이라 보여진다.

롯데백화점은 683개의 여성의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중 본점과 잠실점이 각각 195개 

의 가장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캐주얼죤과 부틱죤이 타점보다 강화되어 있었다.

현대백화점은 442개 여성관련의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천호점, 신촌점이 각각 122개, 

105개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며 캐주얼죤이 강화되어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304개의 여성의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중 신세계 강남점이 118개 

브랜드를 전개하여 가장 다양한 상품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신세계백화점만의 PB브랜드가 차별 

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있었다.

빅 3의 서울시내 15개 백화점의 층별 패션관련 유통매장의 배치는 1층에 93%가 패션(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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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잡화가 전개되어 있었으며, 2층엔 캐주얼, 영 어덜트, 영 캐릭터와 같은 여성의류 영 코너 

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3층엔 정장, 캐주얼, 부틱과 같은 어덜트 여성의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백화점이 여성의류를 주로 2층과 3층에 배치시키고 있었다. 4층엔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가 비슷한 비율로 믹스되어 있었으며 그외에 명품관, 골프 • 스포츠, 아동의류코 

너가 함께 전개된 혼합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4층 이내로 의류제품을 전개한 저층 백화점이 전 

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5층엔 남성의류가 7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아동 • 신생아의류가 함께 전개되고 있었다. 6층엔 스포츠 • 골프웨어가 7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아동 • 신생아코너 또는 캐주얼 코너와 함께 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7층 

이상에 의류제품을 전개한 고층 백 화점은 약 25%에 불과했으며 7층 이상에는 주로 아동복코너 

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이 패션잡화, 여성의류, 남성의류, 스포츠웨어, 

아동복 순으로 높이를 정하고 있었다. 이들 빅3의 점포 배치도 분석은 매출 부진 백화점의 활성 

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즉 서울시내 빅3외의 백화점들은 이들 배치도를 참고하여 자점만의 

차별화 매장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및 캐주얼 브랜드의 백화점 점유율 분석 결과, '데코'가 시장 점유율 93%로 1위를 차지해 

어느 백화점에서든 가장 구입이 용이한 브랜드로 나타났다. '미샤, 보티첼리'가 87%로 2위를, 그 

리고 '닥스, 시스템, 아이잗바바'가 80%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외에 4위는 '기비, 오브 

저】, 이원재, 김연두'로서 디자인 브랜드와 캐릭터 브랜드가 차지했다. 5위는 '마인, 마리끄레르, 

버버리 베네통, 쁘렝땅, 앤클라인, 쿠기, 키이스, 타임, 톰보이'가 차지했다. 빅3에 입점해 있는 

여성 및 캐주얼웨어 점포 총 1429개 점포에 47개의 브랜드가 백화점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 

고 있었다.

이들 브랜드의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으며, 가격대는 20~30만 

원대의 볼륨죤으로서 과거의 중년 소비층 위주의 고액 소비패턴이 저연령화되어지고 있었으며, 

커리어 캐릭터 컨셉과 캐주얼웨어가 강세를 띠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 빅3의 연혁과 매장 배치도 및 여성 • 캐주얼 브랜드의 전개 현황을 고찰 

하고 시장 점유율 10위에 해당되는 브랜드만을 분석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서울 시내 빅3 이 

외의 매출 부진 백화점의 매장 및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런칭되어져 있는 브랜드와 각 백화점과의 차별화 분석, 그리고 각 브랜드의 컨셉 분석으로 현존 

하는 국내 백화점의 문제점 및 해결책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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